
  1. 하는 일에 따라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신발을 알 수 있다.

  2.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모든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3. 나의 장래 희망을 생각해 본다.

무엇을 할까?

하는 일에 따라 

각각 모양과 특징이 다른 

여러 신발을 보여 주는 정보그림책.

정해영 글 그림 | 48쪽 | 논장

신발 그림책 

독후 활동지



☞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내 신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

내 신발은 
어떤 날씨에 가장 

어울리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신발은 어떤 옷과 
가장 어울리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신발의 이름은 

                 예요

내 신발의 겉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내 신발은 나에게 
어떤 편안함을 줄까요?

                               

                              

                              

신고 싶은 신발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나만의 의성어로 신발 소리를 표현해 보아요. 

의성어에 따라 조금씩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어울리지 않는 말도 넣어 보고 느낌을 비교해 보세요.

---> 출렁출렁 파도 소리에 철벅철벅 발걸음이 빨라져.

☞ 나만의 의태어로 신발의 모양을 표현해 보아요. 

의태어에 따라 조금씩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 깡충깡충 토끼처럼 빨리 뛰고 폴짝폴짝 개구리처럼 높이 뛰어.

철벅철벅 질퍽질퍽한 진흙길도 문제없어.

어울리는 말 : 절벅절벅, 철버덕철버덕, 철퍼덕철퍼덕

어울리지 않는 말 : 사각사각, 주룩주룩, 또각또각, 따각따각  

살짝살짝 발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콩콩콩 발끝으로 걸어가.

어울리는 말 : 살금살금, 조심조심, 슬쩍슬쩍, 슬몃슬몃 

어울리지 않는 말 : 달각달각, 뚜벅뚜벅, 타박타박



** 참고 
의성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말을 흉내낸 말이에요.

달각달각(달가닥달가닥) : 작고 단단한 물건이 자꾸 맞부딪치는 소리

뽀드득뽀드득 : 단단하고 질기거나 반드러운 물건을 자꾸 야무지게 문지르거나 비빌 때  

               잇따라 나는 소리

뚜벅뚜벅 : 발자국 소리를 뚜렷이 내며 잇따라 걸어가는 소리 또는 모양

사각사각 : 눈이 내리거나 눈 따위를 밟을 때 잇따라 나는 소리

저벅저벅 : 발을 크고 묵직하게 내디디며 잇따라 걷는 소리 또는 모양

주룩주룩 : 굵은 물줄기나 빗물 따위가 빠르게 자꾸 흐르거나 내리는 소리 또는 모양

철벅철벅(철버덕철버덕) : 옅은 물이나 진흙 같은 곳을 자꾸 거칠게 밟거나 치는 소리.

철컥철컥(철커덕철커덕) : 크고 단단한 물체가 자꾸 맞부칮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출렁출렁 : 물 따위가 자꾸 큰 물결을 이루며 흔들리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의태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낸 말이에요.

깡충깡충(강중강중) : 짧은 다리를 모으고 자꾸 힘 있게 솟구쳐 뛰는 모양 

나풀나풀(나불나불) : 얇은 물체가 바람에 날리어 자꾸 가볍게 움직이는 모양

반짝반짝 : 작은 빛이 잠깐 잇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

뾰족뾰족 : 끝이 점차 가늘어져서 날카로운 모양 

사뿐사뿐 :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잇따라 가볍게 발을 내디디며 걷는 모양

살짝살짝 : 남의 눈을 피하여 잇따라 재빠르게

알록달록 : 여러 가지 밝은 빛깔의 점이나 줄 따위가 고르지 않게 무늬를 이룬 모양

울긋불긋 : 짙고 옅은 여러 가지 빛깔들이 야단스럽게 한데 뒤섞여 있는 모양

잘근잘근 : 질깃한 물건을 가볍게 자꾸 씹는 모양

폭신폭신 : 매우 포근하게 보드랍고 탄력이 있는 느낌

타박타박 : 조금 느릿느릿 힘없는 걸음으로 걸어가는 모

* 



☞ 우리 몸에 걸치는 것들과 표현 방법

모자를               

목도리를               
셔츠를               

바지를               

장갑을               

양말을               

신발을               



☞ 책 속에 신발을 잘 살펴보고 

신발에 맞는 이름과 주인을 찾아 주세요.

● ● 

● ● 

● ● 

● ● 



☞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어부 

                                                             소방관

축구선수

                                                                모델

잠수부



☞ 여러분이 각각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말풍선을 넣어 보세요. 

나는 축구 선수야, 내가 골을 넣었어!

뱅그르르 빙그르르 나는, 발레리나!

불이 났다! 출동! 나는 소방관이야.

영차, 영차 오늘도 고기가 한가득! 나는야 어부!



☞ 책에 나오는 일 외에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일을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한 덕분에 조화로운 세

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일이 다 소중하답니다. 세상에

는 어떤 일과 직업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아요.

 

☞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떠올리며 

미래의 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